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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Hòa Phát 

 

 

베트남 최초의 민영기업 중 하나인 호아팟은 1992년 건설기기설비 판매 

회사로 시작해 차츰 가구제조, 제강, 냉장고, 부동산, 농업 등으로 사업을 넓혀 

왔으며, 현재 베트남 최대의 철강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산업의 쌀'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다. 

호아팟은 1996년 호아팟 강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철강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2000년 호아팟 흥옌철강 유한회사, 2001년 호아팟 냉각 주식회사와 

호아팟 건설·도시개발 합작회사, 2004년 호아팟 트레이딩 주식회사, 2007년 

호아팟 하이두옹철강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계열사를 늘려 나갔다. 같은 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호아팟 그룹 합작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거대 

기업집단의 형태를 갖추어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2020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호아팟 철강은 2019년 대비 6.8% 상승한 

3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베트남 제일의 철강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했으며, 최초로 철강제품 500만 톤 이상 생산이라는 쾌거를 기록했다. 올 

2월에도 호아팟 그룹은 철강제품을 총 43만 9천 톤 판매하여 건재함을 

과시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국제 

경제도 회복세를 타면서 베트남 철강산업의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헤럴드경제 (링크), HOAPHAT.COM (링크)   

호아팟, 올 1~2월 실적 급성장 호아팟, 컨테이너박스 생산 선언… 베트남 內 수요 잡는다 

호아팟 그룹이 올 1~2월 기간 강관  

93,200톤을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8.6%의 판매량 상승을 거두었다. 국내외 

모두 강관 가격이 급증하는 호재가 겹쳤으 

며, 2월 수출분은 주로 미국, 호주, 캐나 다, 

홍콩으로 향했다. 한편 호아팟 그룹의 

자회사 호아팟 강관 주식회사는 아연도금 

강철코일을 1만 톤 생산했으며, 호아팟 강 

판 주식회사는 올 해 2개월간 4만 2천 톤 

의 판매량 증가를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 

비 두 배 가까운 양을 판매했다. 호아팟 그 

룹은 올해 강관 판매량 92만 톤, 파형철강 

판매량 33만 톤을 예측하며 전년보다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Hoa Phat Group JSC 주가 추이 (출처: Reuters) 
 

세계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컨테이너박스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아팟 그룹이 베트남 최초로 컨테이너박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박스의 90%는 중국이 생산하는 형편이다. 철강 

대기업인 호아팟 그룹은 컨테이너의 원재료인 강판을 자체 생산한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수요를 선점하고자 한다. 호아팟은 빈즈엉 

또는 동나이에 공장을 건립하여 내년 2분기부터 대량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 (링크)         

 

https://www.vietnamplus.vn/san-luong-thep-hoa-phat-lan-dau-vuot-5-trieu-tan-trong-nam-2020/688496.vnp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025000179
https://www.hoaphat.com.vn/introduce#about-general
https://en.vietnamplus.vn/hoa-phats-steel-pipe-sales-up-86-percent-in-janfeb/197580.vnp
https://www.reuters.com/companies/HPG.HM/charts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3686628984304&mediaCodeNo=257


  

  

주요경제동향 

  주요기사 

베트남 내 고속성장 기업은 어디…500개 공개 베트남,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 선정 

Vietnam Report JSC와 VietnamNet이 베트남 내 고속 

성장하는 500대 기업 목록을 공개했다. 2011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이 목록은 연간성장률과 실적, 총자산, 

세후 이익, 미디어 주목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 An Tien 

산업, 꽝닌 항 합작회사, 비엔동 투자사, Sao Mai 그룹을 

비롯한 이 목록에 속한 기업의 83.2%는 사기업이며, 이들의  

2016년-2019년 연평균성장률은 28.2%에 달했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영국 경제언론 머니위크 지가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머니위크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년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예년의 6-7%보다 

낮은 2.8%이지만, 아시아의 기타 주요 국가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피해를 비껴갔다. 특히 

세계 경제가 가장 침체에 빠졌던 작년 2분기에도 베트남은 

제로 이상의 성장률을 방어하며 빠르게 회복했다. 

2020년 베트남의 성공 요인으로는 방역 성공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와 장악력 상승,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주식시장의 우상향 강세의 유지 등이 있다. 특히 베트남은 

이제까지 감염자 2,500명, 사망자 35명밖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의 승리자 중 하나가 되었다. 한편, 

정부의 방역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것과 더불어, 해외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추세 

역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베트남의 높은 교육과 

기술 수준이 해외 투자에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2월 자동차 판매량 전달 대비 22% 급락 

지난 2월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이 전달 대비 22%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 

면 지난 달 판매된 자동차는 13,585대였고, 이 가운데 

승용차는 6,939대, 상업용 차량은 3,767대, 특수차량은 

179대였다. 한편 국내조립대수 역시 전달 대비 41%, 완성차 

조립대수는 58% 감소했다. 이는 지난 달의 테트 연휴와 

등록비 인하 정책 종료,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VAMA는 올 첫 두 달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21%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 역시 이 

통계가 해외 자동차 판매량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불황에 빠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Viet Nam News (링크)      

  금융 

호찌민 銀, 협조융자로 운용자본 증액 비엣콤, 6년 연속 가장 건실한 은행 선정 

호찌민시개발은행(HDBank)가 타이완 8대 은행과 인도의 

은행이 모인 컨소시엄으로부터 협조융자 USD 7,100만을 

수혈해 운용자본을 증액했다.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HDBanl는 4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전 이익 USD 2,536만을 올리며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다. 

HDBank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데에 운용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재무제표상 베트남 은행 가운데 가장 건실한 곳으로 비엣콤 

은행이 선정되었다. The Asian Banker가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매년 선정하는 이 순위에서 비엣콤은행은 6년 

연속으로 베트남 업체 중 최상위를 차지했고, 올해에는 

아태지역에서도 5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엣콤은행 은 

국고에 3억 9천만 USD를 보탰고, 총자산은 8%, 예금은 

11% 증가했다. 비엣콤 재무부장 Le Hoang Tung은 어려운 

때이지만 튼튼한 재무적 기반 덕분에 은행이 안전성과 고통 

분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자평했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https://en.vietnamplus.vn/list-of-vietnams-500-fastestgrowing-firms-unveiled/197356.vnp
https://en.vietnamplus.vn/vietnam-emerging-market-that-shone-in-a-difficult-year-moneyweek/197602.vnp
https://vietnamnews.vn/economy/901829/automobile-sales-drop-22-per-cent-in-february.html
https://en.vietnamplus.vn/hdbank-raises-working-capital-earmarks-credit-package-for-customers-hit-by-covid19/197536.vnp
https://en.vietnamplus.vn/vietcombank-named-vietnams-strongest-bank-by-balance-sheet-for-six-consecutive-years/197328.vnp


  

  

부동산 

박닌 성 

 

명칭: Bắc Ninh 

성도: Bắc Ninh(1급시, 직할시 승격 예정) 

교통: 하노이 30km, 하이퐁·하롱 항 

100km / 1번·18번·38번 국도, 노이 

바이-하롱 고속국도 / 노이바이 국제 

공항 / 하노이-랑손 철도 

GRDP: 2,051억 VND (2020) 

연평균성장률: 19.1% (2017) 

홍 강 델타의 박닌 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면적이 작다. 정부의 개발정책과 편리한 

교통, 120만 인구에 힘입어 한국의 

삼성전자, 일본의 캐논, 대만의 폭스콘, 

핀란드의 노키아를 비롯 총 1,300여 개의 

해외기업이 투자하는 등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산업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박닌성 정부(링크), 서울대학교 

신흥지역연구사업단 (링크)      

옌퐁 제1공단(Yen Phong I) 

면적: 658ha 

입지: 18번 국도, 하노이 38km, 노이바이 공항 15km, 

하이퐁 항 145km 

입주 韓 기업: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서울메탈, 락앤락 하노이, KCC, 오뚜기, 오리온 등 

비용: 

- 임대료: 75 USD/㎥ (관리비 0.4 USD/㎡) 

- 전기료: 정부 지침에 따름. 

- 물 사용료: IZ 지침에 따름. 

- 폐수 처리: 성 정부 지침에 따름. 

기타 인프라: 경찰서, 은행, 우체국, 병원, 주유소, 

물류센터, 직원기숙사, 텔레콤, 질소 충전소 

출처: VN Industry (링크)        

 

 

옌퐁 제2공단 (Yen Phong II) 

면적: 1,200ha 

입지: 18번 국도, 하노이 38km, 노이바이 공항 15km, 

하이퐁 항 145km 

비용: 

- 임대료: 75 USD/㎡ (관리비 0.4 USD/㎡) 

- 전기료: 정부 지침에 따름. 

- 물 사용료: IZ 지침에 따름. 

- 폐수 처리: 성 정부 지침에 따름. 

기타 인프라: 경비, 은행, 우체국, 병원, 물류센터, 주유소, 

직원기숙사, 텔레콤 등 

출처: Invest Vietnam(링크) 

 

 

전 지역 Region 2 

http://www.bacninh.gov.vn/web/english/economy
http://vip.snu.ac.kr/wp-content/uploads/2019/08/%EB%B2%A0%ED%8A%B8%EB%82%A8-%EB%B0%95%EB%8B%8C-%EC%9D%B4%EC%8A%88%ED%8E%98%EC%9D%B4%ED%8D%BC.pdf
http://vip.snu.ac.kr/wp-content/uploads/2019/08/%EB%B2%A0%ED%8A%B8%EB%82%A8-%EB%B0%95%EB%8B%8C-%EC%9D%B4%EC%8A%88%ED%8E%98%EC%9D%B4%ED%8D%BC.pdf
http://ipvn.vn/yen-phong-1-(phase-2)-industrial-park-pd122763.html?lang=en
http://investvietnam.gov.vn/en/industrial-zones.pd/dong-hoi-industrial-park.html


  

  

 

한국기업동향 

  GS 리테일 (GS Retail) 

GS25, 베트남 내 100호점 개점 베트남 진출 연대기 

GS25는 3월 11일, 베트남 빈증에 베트남 현지 100호점인 '베트남 

GS25 베카맥스타워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GS25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맹점 전개를 본격화하고 하노이 지역까지 매년 100개 

이상의 점포를 출점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할 전략”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급격한 사업확장을 위해, 이제까지 

전체 직영점으로 운영되던 베트남 내 점포를 현지인이 점주가 되는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GS25 특유의 현지화 전략과 즉석식품 

및 프레시푸드 상품 구성으로 이미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증명하듯, 국내 점포에는 이미 일반화된 ‘커피25’ 역시 

베트남에 도입하여, 올 1~2월에는 베트남 GS25의 원두커피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83% 증가했다. GS25가 제작 지원하여 지난해 

베트남에 방영된 “편의점 샛별이” 등 K-콘텐츠의 영향으로 일종의 

관광명소가 되어 북적이는 지점도 즐비하다. 

한편 GS25는 베트남의 성공경험으로 얻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몽골 재계 2위 식음료기업 

숀콜라이그룹과 손잡고 몽골 GS25 1호점을 개점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GS 그룹의 자회사 GS 리테일의 편의점 브랜드인 

GS25 는 베트남 손킴그룹과 합작벤처를 설립하여 

2018 년 국내 편의점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다. 

베트남 최대도시 호찌민에 입점한 이후 호찌민 

위성도시 빈증, 붕따우 등까지 매장을 확대했다.  

2020 년에는 코로나 19 로 인한 불황으로 베트남 

토종 편의점업체 빈마트플러스가 점포를 대거 

철수한 것과는 반대로, GS25 는 무려 33 개의 신규 

점포를 개점하며 베트남 내 브랜드 편의점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은 올 초의 경기회복과 맞아떨어져, GS25 는 

1~2 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46.7%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GS25 가 3 년 남짓한 기간 동안 급속도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적인 

제품을 주력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주효했던 

덕분이다. 지난 한 해 GS25 에서 가장 인기 있던 

품목 역시 즉석조리 떡볶이, 라볶이, 즉석소시지 

등, 베트남 길거리 음식 문화에 한국적 음식을 

접목한 독특한 상품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편의점 특유의 저렴한 초기비용과 

진입장벽 역시 GS25 의 고속 확장요인으로 

꼽힌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한국일보(링크)           

GS홈쇼핑 CI 변경… ‘GS 브랜드로 승부한다’ 

지난 1일 GS그룹의 자회사 GS홈쇼핑의 베트남 합작사 기업이미지 

(CI)가 기존의 VGS Shop에서 GS Shop으로 변경되었다. GS 

홈쇼핑은 지난 2012년 베트남 TV홈쇼핑 업체 비비홈쇼핑을 인수해 

양사의 사명을 결합한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GS 브랜드를 

강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는 

자매회사 GS리테일의 편의점 브랜드 GS25와의 이미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전용 채널인 GS Shop은 현재 케이블과 위성, IPTV 등을 통해 

베트남 전역에 송출되며 현지의 70% 가구가 시청할 수 있다. GS 

홈쇼핑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주문과 온라인 주문이 베트남 내에서 

일반화되면서 향후 베트남 TV 쇼핑 시장 전개가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The Guru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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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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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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